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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편에 서라.

25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

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26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

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_출애굽기 32:25-26  

인생은 누구 편에 서는지가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며 그 길이 복된 길입

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출  32:26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

게로 나아오라”라고 말할 때 레위 지파가 나아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를 구별된 지파로 세우십니다.

2. 하나님을 좋게 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갈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

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

니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였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

어야 합니다. 편한 것, 내가 즐거운 것이 기준 되면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

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3.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막  8:33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자 제자들에게 십자가 길을 가

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베드로가 주님을 말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

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

다.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한마디도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

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루는 자들입니다.

4.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히  11:24-25 |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

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였습니

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며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고난받고 손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살아도 고통이 있고 하나님

의 편에 서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해 살면 잠시의 쾌락은 있어도 영원한 

영혼의 고통이 오며, 하나님 편에서 서면 영혼의 기쁨의 충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축원합니다.


